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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거버넌스 (청소년)  

∙   목표

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의 불가침 환경 마련을 위한 민주시민

교육 지원법(정치교육, 공민교육, 시민교육-정책학습) 제도 구축  

Ⅰ 목 표

1. 필요성 및 의의

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, 청소년을 개인과 국가, 국가교육의 본질 등

의 국가 중심의 관계성의 시대에서 4.0시대로 진화하면서 교육의 가치는 국

가에서 개인, 즉, 보충성의 원리가 새로운 아젠다가 될 것이다. 

정치교육, 시민교육, 공민교육 등 선진국은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이 된지 오

래이다.

국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2017년 9월에 ‘민주시민교육 지원법’을

발의 한 상태이나 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다. 

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76번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

화(교육부)가 가장 근접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인류 평화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 존엄에 대한 기본적 소양의

학습 환경이 필요하다. 그래서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.

독일의 헌법 제1조



2

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.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

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.

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•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

공동체，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 정한다.

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 • 행정권 •

사법권을 구속한다.

모든 사회 제도의 잣대를 독일의 헌법처럼 제정한다면, SDGs 16번 목표인

평화와 정의로운 인류사회로 진화할 것이다.

선진 헌법이라 말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 스위스의 헌법도 참조하기를 바

란다.

평화는 인간의 존엄에서 시작하며, 오직 제도와 학습이다.  


